
보도자료

○주최 및 주관 
  -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꿈사니즘 위원회
    K-브랜드특별위원회(위원장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, 위원장 황교익),
    K-만화웹툰분과 세미나

○ K-브랜드특별위원회, K-만화웹툰분과 
  이재명 대선 후보와 문화로 물들이는 진짜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.
  '웹툰 종주국의 길, 세계로 이어지다' 주제로 세미나 개최

○ 2025년 5월 27일 화요일 오후 2시,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K-브랜드특별위원회와 
K-만화웹툰분과 주최로 ‘웹툰 종주국의 길, 세계로 이어지다’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개최되었
다.

○ 이번 세미나에는 K-브랜드특별위원회 황교익 위원장, 김신 중부대교수/웹툰협회 회장, 박
세현 한국만화웹툰평론가협회 회장, 김종옥 한국만화웹툰학회 정책연구소장, 박지현 한국웹툰
산업협회 부회장, 박연조 웹툰협회 부회장 등 만화, 웹툰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창작자, 웹툰 기
업, 평론가, 연구가의 자격으로 참석했다.

○ 본격적인 세미나에 앞서, 황교익 K-브랜드특별위원회 상임위원장이 "세계인들이 한국 콘텐
츠를 트렌디하다고 평가하는 가운데, 그 중심에 웹툰이 서 있다"고 강조하며 본격적으로 시작
되었다.

○ 사회를 맡은 김신 웹툰협회장은 "만화가로서, 웹툰 종주국이라는 말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
다"며, 과거 만화가 탄압받던 시절부터 현재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위치에 이르기까지의 여정
을 회고하며,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강조하였다.

○ 이어 박세현 한국만화웹툰평론가협회장이 'K-웹툰의 글로벌 확장을 위한 산업적 전략!'을 
주제로 발제를 진행하였다. 박세현 회장은 영국, 프랑스, 일본 등 해외 현장에서 체득한 글로
벌 전략과 경험을 공유하며, "최근 월간 웹툰 이용률이 10% 감소했다는 통계 속에서, 다시금 
시장을 확장하기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"고 문제의식을 제기했다. 이에 대한 최우선 대안으
로 글로벌 전문 인력과 에이전시 육성, 독립적 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.

○ 김종옥 한국만화웹툰학회 정책연구소장은 'K-콘텐츠 산업은 왜 웹툰을 주목하는가?'라는 



주제로 웹툰의 산업적 잠재력을 분석하였다. 그는 웹툰의 핵심 경쟁력으로 콘텐츠의 독창성, 
접근성, 팬덤, IP 확장성, UX 혁신성을 제시하고, 다양성과 지역 균형 발전, 맞춤형 현지화 전
략, 웹툰 고유식별체계와 저작권·아카이빙 기관 설립 등의 구체적 제안을 덧붙였다.

○ 발제를 맡은 박세현 회장과 김종옥 소장은 다른 주제와 시각으로 접근했지만, 궁극적으로
는 두 발제 모두 한국 웹툰의 지속 가능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적 전략을 제시
하며 세미나의 깊이를 더했다. 김신 협회장은 "이제는 반복된 논의가 아닌 실천과 반응이 필
요한 시점"이라고 새로운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.

○ 이어진 토론에서 박지현 한국웹툰산업협회 부회장은 산업과 민주주의의 관계, 그리고 사회 
정세가 웹툰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언급하며, "웹툰의 상상을 뛰어넘는 비정상적이고 불
안한 정세보다 하루라도 빨리 안정된 대한민국의 일상이 웹툰 산업에 기회를 줄 수 있다"는 
색다른 관점을 제시하였다.

○ 마지막 토론자인 박연조 웹툰협회 부회장은 "지금의 문제는 플랫폼의 지나친 쏠림 현상"이
라며, 대형 웹툰 플랫폼 중심의 시장 구조가 양극화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. 그는 "돈을 버는 
콘텐츠를 원한다면, 그 콘텐츠를 만들 작가와 제작사를 길러야 한다"고 말하며, 창작자 육성과 
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하였다.

○ K-브랜드특별위원회와 K-만화웹툰분과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주요 논의들을 정리
하여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에 정책 제안서로 제출할 계획이다. 끝.



*보도자료 문의 : 김신 수석부위원장(중부대 교수), 010-8723-2113


